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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남해관광문화재단, ‘SNS에서도 보물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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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이 ‘2022 올해의 SNS’에서 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
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이 ‘2022 올해의 SNS’에서 인스타그램 비영리 부문 대

상, 유튜브 비영리 부문 최우수상, 블로그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올해의 SNS’에서 올해의 인스타그램 ‘대상’, 유튜브 비영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남해군은 2019년 올해의 블로그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을 받은 데 이어,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올해의 블로그 기

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올해의 SNS’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SNS 분야 최고 권위

를 인정받는 상이다.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민간기업의 SNS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량 평가 40％, 전문가 평가 60％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

한다.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2022 올해의 SNS’ 3개 부문 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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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관광문화재단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운영하며 ▲구독한 미식가 ▲남해 대신 전해주는 남자 ▲숨겨진 남해여행지 추천 등

을 선보여 왔다. 천편일률적인 정책 홍보에서 벗어나 감각적인 비주얼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

하여 SNS 사용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남해군이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 ‘남해랑 썸타자’는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이해 남해의 대표 여행지를 색다르고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획 콘텐츠를 제작했다.

또한 SNS 알리미단 운영으로 풍부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게릴라 이벤트’를 진행하고 남해군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

한 소식들을 전하는 ‘종합 정보통 역할’을 하며 군민·관광객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이끌어냈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의 다채로운 콘텐츠가 SNS를 통해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SNS 채널을 통해 남해를 더 가깝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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